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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Get set,

Go!
내일을 향해, 동화가
새로운 질주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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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 그리고 기쁨과 희망이 

함께한 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고와 주요 프로젝트 

일정의 지연, 관리부실 등으로 회사는 많은 경상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

성을 확인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만들기 위한 힘찬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지난 시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로 삼고 내일을 준비한다면 우리에게는 힘찬 청마(靑馬)의 

갑오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

을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신년사

새로운 관점에서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힘찬 말의 기상과 함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이란 동물이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승승장구와 

성공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2014년 한 해는 회사와 동화가족 

모두에게 힘찬 도약의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새해를 맞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글로벌 경영을 새로운 관점에서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지난해는 글로벌 경영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업장의 부침(浮沈)과 호주, 뉴질

랜드 사업장의 부진은 글로벌 경영을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베트남 사업장의 선전은 새로운 가능성

과 기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는 글로벌 경영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Localization”이라는 

전략으로 경영의 비효율과 부실을 양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린넷, ERP 등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영

의 기초를 세우고, 본사와 현의 조직을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오랜 기간 

축적된 동화의 경영 노하우가 현지에 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인재들이 해외 사업

장 주요 포스트에 전방위적으로 배치되어, 사업을 이끌어가는 

선순환 근무체계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경영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내 직원들  해외 근무기회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기존 사업을 안정시킴으로써 흑자경영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 사업장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동화는 10년간의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나 소재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배가하여 소재 사업군에서는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사업군에서는 신규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함께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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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

다.  올 한 해 소재 사업군에서는 보드 BU, 건장재 BU, 화학 BU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고, 

혁신적인 원가절감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업군에서는  자동차 경매사업인 엠파

크 옥션플러스를 조기에 안정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M1 공장으로 단지사업을 확장하면서 캐피탈 사업영

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회사에는 대·내외적으로 기본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동화팀버스 공장 설립 이후,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체계의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적자구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네이처하우스 BU의 핵심역량을 

벗어난 무리한 영업과 관리역량 부족으로 엄청난 적자를 만들

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사업장과 건장재 BU의 HDF 클레임 건, 

보드 BU의 소방관리 미흡으로 인한 MDF2 공장 화재 손실 등 

실로 경영의 기본이 무너져내린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경영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

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임하되 항시 맥을 짚고 있어야 

하며, 확장하되 내실을 다지는 기본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경영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라고 

정하고 전사적으로 경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야 하며, 이러한 기본과 원칙의 생활화가 내재화되고 우리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은 내일의 결전이 내 삶의 마지막

일지 모른다는 절박한 숙명을 짊어진 채 살았습니다. 실전을 대

비해 2배 이상 무거운 무기로 연습을 했으며, 검술을 할 때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베기” 보다는 “찌르기” 훈련으로 단시

간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격술을 연마했습니다. 패배가 

곧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검투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피하며 쉽고 편안한 길만을 추구한다면  내일의 희망은 요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주어진 환경은 어렵지만, 목숨을 건 

승부의 세계를 당당히 이겨온 로마 검투사와 같은 정신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헤쳐나간다면, 2014년 경영목표 달성은 물

론 올 한 해 위대한 경영성과를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도 국내 ·외 사업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화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

이하여 건강과 건승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올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회장 승명호

 2014년 신년사. 동화 승명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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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nagement from
a new perspective

The Year of the Horse has begun. The horse symbolizes health, energy and prosperity.
I wish all of you to make a big leap toward success in 2014. I wish your families health and good luck,
and I hope that all your wishes will come true.

The year 2013 brought us much disappointment and 

despair as well as joy and hope. We posted a high 

management. Our hardships will likely continue this 

tial in 2013. Today I would like to take a look back on 

what we have been through together and make a new 

determination. Hardships make us stronger. We have 

ture, the year 2014 will bring us success. To that end, I 

a new perspective. 

menting global management. The doldrums at our 

Malaysian, Australian and New Zealand business 

nam gave us hope and revealed our new potential. 

ous cycle” work system whereby our best personnel 

seas business sites. This year we must strengthen this 

erations and post a surplus. 

domestic operations.

tion among them, and build a revenue structure that 

vance into the capital market. 

Thirdly, we must create a corporate culture with 

damentals are not strong enough. We must never let 

as we grow. 

This year our priority is to stick to the basic principles.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ing weapons that were twice as heavy, and mastered 

duce stellar results in 2014.

hard work and wish you health and prosperity in the 

New Year. I hope that we will spend this year without a 

single accident. Thank you.

January 2, 2014
Chairman Seung Myung-ho,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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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힘찬 말의 기상과 함께한 동화 시무식

화합의 하모니로 질주하는
글로벌 경영

동화가 청마의 해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새로운 각오와 목표로 함께한 동화의 시무식

현장. 국민의례로 시작한 시무식은 갑오년과 함께 승진한 두 대표들의 임명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동화베트남 채광병 대표는 대내외적 동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원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ot Issue 1

where the employees made new resolutions and set new goals. The event began

이어진 신년사에서 승명호 회장님은 글로벌 경영

을 새로운 관점에서 더욱 ‘가속화’ 해야 되는 상황

임을 알리고 작년 아쉬움이 남았던 ‘기본과 원칙’

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동화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시무식의 신년공연

은 작년 24기들의 ‘새 아침을 대북공연’에 이어 

이번 25기 신입사원들이 개개인의 다른 역량을 

하나의 하모니로 만드는 ‘팀워크와 화합’의 정수, 

아카펠라 공연을 멋지게 선보였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들의 정성 어린 공연을 

본 동화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하나 된 

마음으로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끝으로 자리

에 참석한 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은 신년하례 

악수와 함께 훈훈한 덕담을 나누며 2014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시무식에서 신입사원들이 보여준 젊은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무대에서 모여준 화합의 하모니처

럼, 2014년 동화인들은 하나된 모습으로 ‘글로벌

을 향한 힘찬 도전과 성과가 계속 되는 한 해! 

원칙과 기본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ered a New Year speech, in which he

ment and creating a corporate culture

At an ensuing New Year concert, which

has become Dongwha’s tradition, the

company’s new employees staged an

which demonstrated their strong team

work.

wished a happy New Year to one another.

The young energy, passion and harmony 

that were shown at the ceremony by the 

behind Dongwha members’ endeavors to 

implement global management, produce 

stellar results and create a corporate 

Dongwha’s 2014 New Year Ceremony

Global Management 
Rooted in Harmony 

1  아카펠라 하모니로 시무식을 빛내준 

25기 공채 신입사원

2 임원승진임명.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

3 임원승진임명. 동화베트남 채광병 대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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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2

 2013년 창립 65주년을 맞은 동화.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힘찬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움직임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 ‘효율과 전문성 강화’. 동화의 소재 사업은 동화기업에 

동화자연마루를 합병하면서 기존의 보드 사업과 더불어 바닥재, 벽장재, 화학 사업을 아우르는 사업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자동차 사업에 본격 진출한 동화엠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와 수출단지를 연이어 개장하며 안정화에 성공하였으며, 올해에는 중고차 경매장인 엠파크 

옥션플러스를 가동하며 경매-매매-수출로 그 힘을 더했다.

동화그룹,
소재와 자동차 중심의 
비즈니스 구조로 개편

 

alism”. Dongwha’s materials business was merged with Dongwha Enterprise’s Dongwha Na

Dongwha Group Shifts
Business Focus to
Materials and Au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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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사업 다각화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던 동화는

그룹의 신규 성장 동력인 자동차 사업의 육성과 소재 사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2013년

10월 1일부로 지주사인 동화홀딩스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던 경영 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소재 사업과 자동차 사업으로 그룹 구조를 개편했다.

동화는 이번 기업 구조 개편을 통해 그룹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소재 사업은 동화기업으로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동화엠파크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 사업은 전문화된 경영 관리 및 그룹 내 위상 강화를 통해 제2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한

다는 방침이다. 소재 사업의 경우, 현재 파티클보드는 국내 생산량의 약 70%, 강화마루는

국내 생산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MDF 역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까지 더할 경우 아시아 MDF 생산량 1위로, 동화기업은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글로벌

목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 자원을 통합해 비용 절감은 물론 각

부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유무형의 성과들이 동화의 글로벌 시장

투자와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 사업은 그룹의 제2의 핵심 사업으로 보다 힘을 받게 되었다. 1998년 신차 

시장 판매량을 넘어선 이래 현재 약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을 타깃으로 2011년 

자동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동화엠파크는 매매단지 개장 1년여 만인 2012년 10월에 영업

이익 흑자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2013년는 중고차 경매장 엠파크 옥션플러스를 

개장함에 따라, 대한민국 No.1 자동차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있다.

In 2003 Dongwha became a 

holding company in a bid to di

hance corporate governance 

automotive business will be nurtured as Dongwha’s second core business area through 

used car market, which is estimated at 20 trillion won, posted operating income surplus 

tion’s top auto cluster.

소재

동화기업

보드 BU

화학 BU

건장재 BU

주택 BU

Dongwha FIBREBOARD (말레이시아)

VRG DONGWHA MDF (베트남)

Dongwha PATINNA NZ (뉴질랜드)

대성목재 Dongwha Timbers (호주)

자동차

동화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

중고차 경매

중고차 수출단지

Green Dongwh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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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3

Goodbye, 2013!

For a Better Tomorrow 
Open 

Goodbye, 2013!  

동화, 내일에 도전하다

지난 12월, 2013년 마지막 열린광장.

동화인 모두가 힘차게 달려온 1년을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도전으로 포기를 모르는 동화인

곧이어 보드 BU, 건장재 BU, 화학 BU, 동화엠파크 순으로 2013년의 성과를 리뷰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사업군의 대표들은 목표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동화인들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동화가 더 큰 세계

로 도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승명호 회장님께서는 총평에서 “도전적이

며 포기를 모르는 동화인들이 자랑스럽다”며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개혁을 통해 회사

를 단단히 하겠다”고 기업 성장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Dongwha members’ unswerving spirit 

business units reiterated their strong determination to achieve

Dongwha will easily attain higher goals in the global market. 

make Dongwha stronger through progressive and gradual re

안녕, 2013년!

인천 서구 가좌동 본사 대강당. 2013년을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동화의 주역들은 강당 앞에서 진행된 ‘임원 닮은꼴 캐릭터 찾기’에 즐거운 미소로 투표

하며 각자 자리했다. 본 행사를 시작하며 신규입사자, 신규보임자와 면수습자에게 임명

장과 함께 동화인의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이어, 올해 우수한 실적으로 인정받은 월간포

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해 노고를 치하했다. 월간포상을 받은 동화기업 디자인

팀 조정인 대리는 “감성으로 디자인하고 숫자로 증명하겠다”며 업무에 관한 강한 의지

를 보였다. 그들의 빛나는 눈에서 힘찬 2014년의 내일이 보인다. 수고했어, 2013년!

Goodbye, 2013!

Then awards were given out to those who achieved the best monthly 

wha’s divisions reported its business results. They all looked determined to 

1  ‘2014. 반드시 목표달성 하리라!’

팀리더들의 목표달성 구호 제창

Team leaders shouting goals in
unison
2 ‘가장 닮은 임원 캐리커쳐를 찾아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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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eam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동화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단단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여기, 동화라는 이름 아래 똘똘 뭉친 

이들이 있다. 언제나 최고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곳은, 

동화말레이시아 Merbok 공장이다.

동화말레시아 Merbok 공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화의 힘

employees know how to turn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Dongwha Malaysia’s Merbok Factory

The Power of Turning
Crisis into Opportunity

거침없는 소통으로 키운 팀워크!

Merbok은 말레이시아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비둘기’를 의미한다. 2006년, 

동화는 그 의미처럼 평화로운 마을에서 MDF 공장을 인수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

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매년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Merbok 공장은 생산팀과 

엔지니어링팀, 품질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MDF 생산의 

중심 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곳 Merbok 공장의 강점은 원활한 소통을 기

반으로 한 팀워크다. 관리자와 팀원의 사이가 가족이라 말해도 좋을 만큼 가깝다. 

인간적인 친밀함과 거침없는 소통으로 업무는 물론 사적으로도

전 직원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Merbok 공장의 구성원들은 

이것이 동화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행복”을 이루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한다. 그리고 말한다. 동료와 소통할수록 자신 또한 더욱 행복해졌노라고. 

Merbok 공장

Teamwork built on open communication

posting stellar results every year thanks to its superb technologies. It con

Dongwha’s core values.

They say that b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they become hap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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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위기에 맞서라

물론 Merbok 공장에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모든 기업이 허덕이던 2011

년, Merbok의 동화인들 역시 힘든 나날을 보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했고, 이를 위

해 Merbok 공장의 생산라인 두 곳을 멈춰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를 그대로 받아들

이기 보다 그 안에서 희망의 빛을 찾았다.

힘이 들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고, 주변을 살피고, 옆 사람의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러한 동화인들의 

노력 덕분에 Merbok 공장은 위기의 순간 더욱 개선된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이는 동화말레이시

아 전체에 자극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Merbok 공장은 가동

율 90%, 생산율 101%라는 최고 기록을 세우며 제조비용을 18%나 절감했다. Merbok의 동화인들

은 “Merbok Boleh”, 즉 “Merbok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말

한다. 하나로 똘똘 뭉쳐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는 힘, 그것이 바로 Merbok의 문화라고 말이다.

Facing the crisis with courage

downs. In 2011, when many companies were hit har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more challenging it was, the harder they worked, helping one another. 

gether to overcome hardships and encourage one another.

원칙과 기본! Merbok 공장의 새로운 도전

Merbok 공장은 2014년을 맞아 각 팀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품질관리팀은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생산팀에서는 생산율을 높이고, 엔지니어링팀에서는 설비의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본을 지키는 일 아니겠는가. 말레이시아 Merbok 공장은 

바로 그 원칙, 기본을 지키는 데에 2014년의 목표를 두었다. 

▶Merbok 공장에서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MDF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 동화가 공장을 인수한 후 

재입사 해 Nilai 공장을 거쳐 Merbok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 Merbok 공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긴밀한 소통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과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일을 합니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모니터링이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닌,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Merbok 공장을 구성하는 각 팀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생산팀의 장점은 그들만의 기술 노하우 입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팀으로서 뛰어난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지요. 엔지니어링팀은 모니터링을 통

한 빈틈없는 업무 능력, 품질관리팀은 끊임없는 고민을 통한 품질 향상 능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How long have you worked at the Merbok factory?

▶What values does the Merbok factory emphasize?

The first one is close communication.  When it’s hard, we try to communicate more with our employ

The second value is continuous pro-
cess monitoring.  
ucts that we like.

▶What are the advantages of each of your teams?

 It’s a very dynamic and enthusiastic team of talented people.  The 

Merbok 공장 매니저 MR. ABDUL RAZAK BIN KASMIN<우측>

Merbok 공장의 
동화인들은 
소통의 힘으로 
일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New challenges in 2014

Dongwha employees 
of Merbok factory 
found happiness 
in work through 
communication. 

“Merbok Boleh!”

“Merbok Boleh!”

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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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HA NEWS

2013년 5S TOP 진단 실시
5S TOP Evaluations of 2013

지난해 11월 8일 동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 진단이 실시되었다. 이번 활동에서

는 국내 임원들이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해 사업장 내 5S와 안전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이

루어졌다. 이날 승명호 회장님께서는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

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우수 현장 선정 및 포상을 통해 적극

적인 5S TOP 활동을 격려하였다. 

actively carry out the 5S activities and promised them 

support and rewards. 

동화기업 고성과 달성을 위한 
Sales Academy 실시 
Dongwha Enterprise’s 
Sale Academy 

동화기업은 지난해 9월 보드·마루 영업직군 45명을 대상으

로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고성과 달성을 위한 2013 Sales 

Academ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원부터 과장 2년차에 

해당하는 Junior와 과장 3년차부터 부장에 이르는 Senior로 

나뉘어 각 하루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은 세일즈 

KS 공유와 채권관리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에 한해 

2013년 교육이수제 중 ‘직무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Dongwha Enterprise held the 2013 Sale Academy last 

lasting one day. The participants learned about sales 

동화의 기업 구조 개편과 함께 새롭게 
탈바꿈한 디자인 통합패키지 
Dongwha’s new design package

동화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명함과 홈페이지, 회사소개 PPT 

자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동화는 기업 구조 재편

성과 더불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를 리뉴얼하고 명함 

디자인을 새로 단장하였다. 명함은 총 2종의 디자인으로 동

화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으며,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는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제작하였다.

Dongwha renewed the employees’ business cards, its 

Web site and company introduction materials in line 

with its corporate restructuring. All business cards were 

redesigned, while the Web site content and compa

ny introduction were updated accordingly. Employees’ 

business cards are available in two designs. They em

엠파크 옥션플러스 매주 목요일 경매 실시
M-Park Auction Plus Launches 
Weekly Auctions

지난해 5월 그랜드오픈 이후 격주 단위로 이뤄졌던 엠파크 옥

션플러스의 중고차 경매가 9월부터 매주 경매로 전환되었다. 

엠파크 옥션플러스는 개장 후 약 3개월간 경매시스템 운영 안

정화를 위해 격주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출품 차량과 낙찰율

이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매주 경매

를 전격 도입했다. 경매가 매주 열림으로써 출품 대수의 증가, 

경매 회원의 만족도와 참여도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엠파크 

옥션플러스 사업이 빠르게 안정화에 접어들어 경매시장에 연

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엠파크 옥션플러스는 중고차 

일반 출품 시 수수료 면제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중고차 경매 

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September it has been holding them on a weekly basis. 

er prices, the company decided to hold auction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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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엠파크, 소비자 교육용 
‘아랏차차(車車)’ 동영상 제작 
Dongwha M-Park Produces 
Educational Video for Customers 

동화엠파크는 불투명한 중고차 거래 환경에 고객의 지식 수

준을 높여 투명성을 확립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이미지 구축

을 위해 소비자 학습 캠페인 동영상 ‘아랏차차(車車)’를 제작

했다.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해 웹툰과 

온·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벌였던 2012년 1차 캠페인에 이

어, 2013년 2차 캠페인에선 홈페이지를 거점으로 쉽고 재미

있는 동영상을 통해 거래 리스크 감소와 고객의 신뢰도 향상

을 시도했다. 동화엠파크는 ‘아랏차차(車車)’ 동영상을 블로

그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전파하는 한편, 제휴 마케팅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sumers in a bid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used 

car market and strengthen its reputation as a market 

car transactions, in 2012 the company held online and 

video materials on blogs and through online events, and 

will carry out the campaign through strategic marketing. 

동화 MBA 1기 수료식 
1st Dongwha MBA Course 
Completion 

글로벌 환경 변화와 비즈니스 확대에 대응하여 동화의 성장

을 견인하는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동화 MBA가 성공리에 1기 

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난해 9월부터 총 12주의 과정으로 진행

된 동화 MBA는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진이 매주 화요일 저녁 

여의도 사옥에서 MBA 핵심모듈에 대한 전문 경영 이론 및 사

례를 강의했으며, 총 28명의 동화인들이 1기로서 과정을 수료

하였다. 

can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business climate 

course. 

전략적 리더 양상을 위한 3차 
Leadership Academy 개최 
3rd Leadership Academy for Training 
Strategic Leaders

수직· 수평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조직력 극대화를 목표로 

한 3차 Leadership Academy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20일

과 21일 양일간 동화 리더십센터에서 개최한 Leadership 

Academy는 개인별 IDP 실천과 성과관리 스킬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4월과 7월에 이루어진 1, 2차 

교육에 이어 그 성과를 돌아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팀장 

이상 총 72명의 인원이 참가한 Leadership Academy는 연말 

평가와 피드백 스킬을 통해 동화의 2013년 리더십 교육을 점

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함으로써 2014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and result management skills. Two previous sessions 

were held in April and July 2013. At the third session the 

becoming leaders who can communicate well with their 

teams.

팔로워의 성과몰입 향상을 위한 S.T.A.R 
역량강화 소통캠프 개최 
S.T.A.R Communication Camp 

지난해 11월, 총 4회에 걸쳐 전사 팀원 250여 명을 대상으

로 한 S.T.A.R 역량강화 소통캠프가 동화리더십센터에서 열

렸다. Smart follower, Task management, Achievement, 

Relationship의 머리글자를 각각 따 이름 붙인 S.T.A.R 역량

강화 소통캠프는 팀원들이 개인을 넘어 조직을 자발적으로 

이끌고, 역량 강화를 통해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진화된 조직 

구성을 위해 마련되어 각 회차 별로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part lasting two days. The employees learned how to 

lead their teams in a more proactive way in order to 

achieve their comm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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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F.L.Y. (Find value, Learn 
dongwha, Your pride) 과정 진행
New employees receive F.L.Y. 
training

동화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동화인들의 조기정착과 조기전

력화를 위한 신규입사자 F.L.Y. 과정을 진행하였다. 4분기 신

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F.L.Y. 과정에서는 동화의 역사

와 제품, 핵심가치 등을 이해하는 시간과 더불어 비전 떡케이

크를 만드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동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을 축하하며 행복한 동화인으로의 비상(FLY)을 기

원하였다.

In December 2013 new employees received F.L.Y.  

The F.L.Y. training included education about Dongwha’s 

history, products and core values, as well as a rice cake 

aptation to their work duties.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루키캠프 
Rookie Camp for H2 2013 
New Employees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루키캠프는 동화의 핵심가치를 내재화

하고 비즈니스 기본 역량 함양을 목표로 3박 4일간 진행되었

다. 신입사원들은 루키캠프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해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Change! 더 넓은 세상

으로 Challenge! 동화의 미래를 책임질 Chance!’ 실현을 위

해 지속적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college graduates who landed jobs at Dongwha. They 

learned how to implement Dongwha’s core values and 

ing people, take on new challenges and contribute to 

동화말레이시아 개인별 퇴직자
연금제도 교육
EPF TALK

동화말레이시아 SOCSO 사회안전 교육
SOCSO AWARENESS TALK

SOCSO AWARENESS TALK

일시 :  2013년 11월 27일 (Merbok), 11월 28일 (Nilai),   

12월 10일 (Kulim)

주최 :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

목적 :  사회안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작업장에서의 사고 

최소화에 관한 교육

standing

*SOCSO : 직원들에게 의료, 직업 재해, 작업장에서의 사고 시, 진행되
는 산재에 관한 안전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단체. 

EPF TALK

일시 :  2013년 12월 3일 (Nilai), 12월 12일 (Kulim),   

12월 17일 (Merbok)

주최 :  EPF (개별 퇴직연금 제공 및 연금 수급이 없는 공공분

야 직원들의 퇴직연금 지급 단체)

목적 :  개인별 퇴직자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공유와 추가적으

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팁 공유

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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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한다면 지속적인  

발전 아래 개인과 기업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If you keep innovating yourself with an open mind, 
you can enhance your personal values and the 
values of your compan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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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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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pecial Drea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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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질주하는 다크호스 

엠파크 
옥션플러스를 
만나다

인천 서구 가좌동, 대한민국 

자동차 에프터마켓의 랜드마크 

‘동화엠파크’.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전문 매매단지에서 

최고의 시설로 매주 목요일 

중고차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엠파크 옥션플러스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The Dark Horse of 2014

M-Park Auction Plus

2014.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중고차 매매시장의 다크호스

목요일의 ‘동화엠파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경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인 직원들과 속속 도착해 오늘의 매물차량을 살피는 딜러들의 풍경이 

벌써 19회째라 익숙한 모습이다. 1시 정각이 되자 300석 규모의 경매홀에 딜러들이 쏙쏙 자리를 

채우고 지체 없이 경매가 진행된다. 간단한 공지 후 시작된 경매는 각 테이블에 설치된 모니터와 

응찰 버튼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300여 대의 차량이 치열한 경합 

끝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데, 최신 전자동 시스템을 통해 경매시간이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신속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짐이 놀랍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원격 경매 시스템을 통해 

5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전국 각지의 딜러들이 실시간으로 경매를 관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까지 하고 있다니, 치열한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엠파크 옥션플러스가 경매업계의 새로운 

브랜드 강자로 주목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The dark horse of used car market

usual anymore to see car dealers closely checking cars that are to be auctioned 

monitors and bid buttons installed on every table. Every week some 300 cars are 

than 500 car dealers nationwide to watch the auctions in real time and even partic

as a promising auction brand in the highly competitive used car market.

34 +35

목요일, 차질없는 경매를 위해 준비 중인 엠파크 옥션플러스 로비

업그레이드 된 최신 경매시스템을 

갖춘 엠파크 옥션플러스 입구. 

입구 아래로 보이는 쾌적한 

로비와 친환경 카페테리아가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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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고 싶다면, 망설임 없이 동화엠파크로…

중고차 경매의 장점은 차를 사고파는 이들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과 자율 

경쟁을 통해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에 있다. 

실제로 개인 차량을 팔려고 할 때, ‘내 차, 제 값 받고 파는 게 맞나…?’에 관해 한번 쯤은 

의심을 해봤으리라. 하지만 엠파크 옥션플러스에 차를 내놓으면 딜러들의 경쟁을 통해 

내 차가 지닌 진짜 가치를 알게 되고, 최고가로 판매할 수도 있으니 불안감이나 일말의 

의심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위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으로 엠파크 

옥션플러스(www.m-parkauction.co.kr) 에서는 “보장경매로 팔기” 솔루션을 추가하

여 일반 고객이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보장금액을 통해 자기 차량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을 확보하고 경매 종료 후 차액에 대해 보장금액에 플러스해서 한 번 더 지급받는 서비스

를 오픈했다. 더불어 현재 보장경매로 팔 경우 모든 수수료가, 위탁출품을 할 경우 출품료

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펼치고 있으니 차량을 바꾸고 싶은 동화인이라면 지금 바로 엠파

크 옥션플러스에 접속하길 권한다. (출품안내 : ARS 1544-4936)

The right place to sell your car

based on trust. Anyone who has ever sold a used car must have asked this 

remaining amount. Those who sell their cars through the guaranteed auction 

중고차114 도정창 대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동화엠파크에서 중고차 상사인 <중고차1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동화엠파크와 함께하게 되셨나요? 2011년 5월, 동화엠파크 오픈과 동시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매매상

사를 운영하던 중에 인천에 대규모 매매단지가 들어선다는 말에 두 번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왔지요.

•동화엠파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믿음이 갔습니다. 추진력이나 홍보 능력도 

일반 매매단지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했고요.

•동화엠파크 입주 후 느낀 장점은 무엇인가요? 동화라는 회사가 직접 운영 하다보니 첨단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이지요. 관리도 체계적이고요. 여전히 전주에 <엠모터스>라는 상사를 함께 꾸리고 있는데, 시설이나 관리 면에

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2014년 동화엠파크를 위한 한마디! 처음은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지금 동화엠파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매상

사와 동화엠파크가 함께 더욱 노력하면 2014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Do Jung-chang, CEO of Used Car 114 

•Introduce your job. 
•When did you join Dongwha M-Park? 

•Why did you choose Dongwha M-Park? 

•What are the advantages of Dongwha M-Park? The park is operated in an accurate and transparent way using high technologies be

and the way everything is done. 
•What are your New Year wishes for Dongwha M-Park in 2014? 

동화엠파크 C2B팀 고영일 차장

•동화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개발에 대한 고민을 꾸준

히 해왔습니다. 그때 중고차 매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인천 서구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사

업을 전개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엠파크 옥션플러스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원격 경매 시스

템이 자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큰 강점이지요. 그리고 기업이 직접 운영한다는 측면

에서 거래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하는 것 등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동화 가족들은 개인의 자동차를 팔 때의 혜택이 궁금할텐데요? 2014년을 기점으로 엠파크 옥션플러스의 C2B 시

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좋은 차를 공급받아 만족할 만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동화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엠파크 옥션플러스를 통해 기분 좋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Ko Young-il, C2B Team, M-Park

Incheon.

It has many advantages, but above all it was the first in Korea to introduce remote auctions. Its 
state-of-the-art technologies enable customers to participate in auctions anytime, anywhere. Because it is run by a corporation, we 
guarantee transparent transactions and high-quality services, which have earned us a good reputation.

In 2014 we plan to improve 

Mini Interview

내게 꼭 맞는 “내 차 팔기” 
서비스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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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옥션플러스 라운지에 비치된 출품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Step 1

자동차를 낙찰 받은 딜러는 

3일 안에 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증을 받아 전시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해갑니다. 

이렇게 인수된 자동차는 

엠파크 옥션플러스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책임지

고 신속한 명의이전을 진행

하여 출품자가 안심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Step 4

Step 1 출품 신청을 마친 자동차는 가장 먼저 깨끗이 세차를

하고 성능점검센터로 갑니다. 성능점검센터는 매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쏟아져들어오는 차량들의 성능을 

꼼꼼히 검사한답니다.

Step 2 성능점검센터에서 점검을 끝낸 차량은 위풍당당하게 엠파

크 옥션플러스 전시장으로 입장해 출품 번호를 받고 딜러

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Step 3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엠파크 옥션플러스

에 모인 딜러들은 참가 신청을 하고 

경매에참여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자동차를 

사고파는 일이지요.

 엠파크 옥션플러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중고차를 좋은 값에 팔고 싶긴 한데 ‘경매’를

하려니 어렵고 부담스럽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엠파크 옥션플러스에서 차 팔고 싶은 사람

혹은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동화인들은 주목!

엠파크 옥션플러스에 출품한
내 차, 이렇게 거래됩니다!
출품 이후 내 차는 어떻게 새 주인을 만나게

될까요? 권기자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  시간이 없어 직접 출품 신청이 어렵다면 엠파크 옥션플러스 ‘One-Call 판매’를 통해 출품 신청부터 명의 이전까지 전화   

한 통으로 이뤄진답니다.  경매 결과는 SMS로 받아볼 수 있어요!

출품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등의 구비서류를 챙겨 

출품 신청 창구에 제출하면 끝!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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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이하 다 모여라!

이번 소통캠프는 크게 S.T.A.R(Smart follower, Achievement, Task management, Relationship) 

팔로우십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피플솔루션 송계전 대표의 강의로 이루어진 Smart follower와 

Achievement 시간. 상사와 부하 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노하우를 터득해보는 시간이었다.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여러 합리적인 소통 방식이 도출되었고 상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사우들은 유능하고 이상적인 팔로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Green Dongwha Magazine

the participants already knew one another, while others met their coworkers 
동화의 연수원, 동화리더십센터에서는 차수별 1박 2일 일정으로 팀장 이하 사우들의 

소통캠프가 열렸다. 이미 안면이 있는 사우도, 이날 처음 만난 사우도 있었지만 

서로가 밝은 인사를 나누며 소통캠프의 문을 열었다.

‘응답하라 마음으로! S.T.A.R Followership 소통캠프’

너와 나를 잇다, 
       동화와 나를 잇다

Communication Camp “S.T.A.R Followership” 

Connecting You and Me, 
            Connecting Dongwha and Me

1

2 3 4

1 유능한 팔로워가 되기 위한 강의에 

열중한 동화인들

Dongwha employees listening 

2, 3, 4 강의내용에 대해 조별 토의 후, 

의견을 함께 나누고 있다.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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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와 함께 시작된 소통캠프 2부

즐겁게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엔 피톤치드, 라벤더, 오렌지,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오일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아로마 스프레이를 만들었다. 은은하게 퍼진 아로마 향에 벌써 피로가 풀리는 듯

했다. 곧이어 2층 실내 잔디에서 열린 소통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사우들은 여러 가지 소통에 관한 

생각을 마인드 맵으로 잘 그려냈다. 사우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회사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보며

시상식과 함께 이어진 맥주 한 잔의 시간. 번뜩이는 소통 맵을 그린 사우들에게 상품이 수여되었고, 

그렇게 소통캠프 1일차의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로 이어진 소통캠프. Task management 시간에는 업무 목표 수립과 동화의 성과 관리 방법

에 대해, Relationship 시간에는 MBTI 성격유형테스트를 통한 자신의 성향과 그로 인한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본 사우들은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앞으로 어떤 직원이 될 것인지를 그리며 다시 한 번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어 진행된 CEO와의 대화 시간에 사우들은 동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그룹 발전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Part 2 of Communication Camp that started with dinner

the participants presented their ideas about communication on a mind map. 

ticipants set work goals and discussed Dongwha’s result management methods. In the 

이틀간의 소통캠프를 마친 사우들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소통에 관해 배울 점이 많아 유익한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캠프에서 습득한 내용을 현장에서 잘 적용해 동화 사우 모두가 인정받는 

팔로워로, 또 미래의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

they will  apply their knowledge to their work duties and receive recognition as well as 

동화기업 상품구매팀 김한상 과장

“오랜만에 다 함께 받는 교육이라 좋았

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워낙 좋은 분이

셔서 오히려 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더군요. 팀장님! 일도 좋지만 가

족과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화엠파크 마케팅전략팀 이광례 대리

“이제껏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다면 이

번 교육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

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예쁜 부하

직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동화인터내셔널 건자재팀 김지훈 대리

“부하직원으로서의 고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사도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

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소통하며 업

무 방향을 찾으라는 내용이 와 닿았어

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방법

을 배웠습니다.” 

동화기업 화학품질관리팀 금연주 사원

“단순히 함께 하기 힘든 상사의 유형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통으로 win-

win하는 방법을 배워서 더 좋았답니

다. 저희 팀장님이 항상 신경 써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Kim Han-sang, Dongwha 

Enterprise

ers receive training all togeth

wasn’t hard at all because my 

team manager is a great per

I should do my work better. I 

Lee Kwang-rye, Dongwha 

M-Park

actly I must do as a team mem

conditions and will do my best 

to earn credit.” 

Kim Ji-hoon, Dongwha 

International

ties as we do, and that we should 

never stop communicating and 

tunity to learn how to overcome 

Keum Yeon-ju, Dongwha 

Enterprise

our supervisors, we went a step 

both sides. I know that my team 

manage always cares about his 

team members. I will work hard 

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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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ream 2

‘팀원들의 마음에 응답하다! Leadership 아카데미’

동화의 리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다

더 나은 리더, 더 나은 동화를 위해 팀장급 동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동화리더십센터에는 새하얀 눈이 펑펑 내렸다. 주변에 아름답게 내려앉은 눈이 

팀원들을 다독이며 동화의 발전을 이끌어 갈 팀장급 사우들을 응원하는 듯했다.

Leadership Academy

Dongwha Leaders 
Leaping Higher 

On a snowy day Dongwha’s team managers got together at the Dongwha 

an encouragement to them in their pursuit to hone their leadership skills. 

현재 동화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한 곳에 모였다. 

Dongwha leaders get together at 
the 3rd Leadership Academy. The 

the leaders because it was split 
into several sessions, but everyone 
shared the same views.

1, 2차수에 이어 3차수 리더십아카데미에 모인 동화의 리더들. 차수가 나뉘어 

진행되었기에 전체 팀 리더들과 함께하진 못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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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의 바람에 응답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11월, 동화리더십센터에서 ‘Up to the TOP!’

이라는 구호 아래 2013년 마지막 리더십 아카데미가 

열렸다. 팀장급 사우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아카데미는 4월의 기본과정, 7월의 심화과정, 

11월의 리뷰과정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전략적 

리더십 강화, 개인별 역량 계발 계획 수립 & 연중 

실천, 성과관리 스킬 강화의 테마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소통캠프의 워크숍 내용

을 바탕으로 팀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전문 강사의 코칭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사우들은 작년에 세웠던 플랜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

지 돌아보고 각자의 팀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피드백을 나눴다. 팀장급 사우들의 교육 

현장이라 그런지 소통캠프 때보다 묵직하고 진중한 

대화가 활발히 오갔다. 본인의 역량수준에 대한 

자가진단을 토대로 리더로서의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 각자의 기대수준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사우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교육이 마무리될 즈음 따스한 음악과 

함께 팀원들이 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스크린에 

흘러나왔다. 소통캠프에서 즐거워하는 팀원들을 

보는 팀장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웃음 짓는 모습에 동화의 

밝은 앞날이 비쳤다.

Responding to team members 

received basic training in April, intensive train

ing in July and review training in November. 

They learned how to bolster strategic leader

their individual skills, and improve their result 

participants shared their concerns and re

instructor. 

plans and told one another how their teams 

devised goals. The training session was held 

in a somber atmosphere because it involved 

how to develop their leadership skills based 

took the test seriously and did their best to 

almost over, the participants watched en

The team managers were happy to see their 

managers and team members and their con

동화엠파크 임대관리팀 이광재 센터장

“리더로서 잊고 있던 부분을 다시 생

각하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플래닝은 늘 해왔던 일이라 리마인드

의 의미가 있었고, 평가 부분은 이번 

교육을 통해 더 큰 틀을 보고 일목요

연하게 정리할 기회가 되었던 것 같네

요. 우리 팀원들과 업무 성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

다. 업무 성과가 좋으면 팀 분위기가 

좋은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팀원들

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팀과 동화기업의 성장이 빛나길 

기원합니다.”

Lee Kwang-jae from 

Dongwha M-Park 

me to learn once again things 

time. The evaluation helped me 

gain a broader perspective on 

my skills. I try my best to share 

my thoughts about work re

sults with my team members. 

happy. My team is doing great. 

I hope that my team and the 

entire Dongwha will continue to 

동화기업 물류혁신팀 김영기 부장

“교육을 3차로 나눠서 받다 보니 일

시에 받던 것보다 이해가 빠르고 습득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

그램도 굉장히 좋았고요. 좋은 리더가 

되려는 마음도 늘 갖고 있지요. 오늘 

강의 내용 중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지금

의 위치에서 많이 고려해야 할 부분임

을 늘 느끼니까요. 우리 팀원들 지금

도 잘하고 있지만, 동화에서 성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큰 동화인이 될 수 

있겠지요?”

Kim Young-ge from 

Dongwha Enterprise

was provided in three par ts, 

stand and learn new things. 

I liked today’s program as well. 

I always try to become a better 

leader. The most memorable 

part today was about embrac

that it’s important to take into 

consideration many things. Al

though my team is doing great 

now, I also want them to be al

ily. That way they can become 

more valuable members.”

Mini Interview



Core Value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뢰

를 쌓아갈수록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됩니다.

By keeping our promises and earning trust based 
on respect for one another we are becoming clos-
er to making our common dreams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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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0일. 신규입사자들의 교육현장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어 행복해요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직장 경험을 가진 이들이 ‘동화인’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2월 16일, 동화리더십센터에서 실시된 2013년 4분기 신규 입사자 교육 덕분이다. 

Fostering employee 
camaraderie

New employee training

Dongwha’s new employees who were hir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13 
got together on December 16. They all ca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have different work experiences, but they all gathered at the Dongwha 
Leadership Center as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이번 교육의 커리큘럼은 2013년 4분기에 입사

한 경력직원들의 동화 사업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핵심가치를 인식하여 동화인으로서 자긍

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 교육  동화의 

사업현황, 인사제도, 핵심 가치 등 차례로 

이어지며 경력사원들의 학구열을 불태웠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그들

이 쏟아내는 에너지가 넓은 동화리더십센터 

전체를 들썩이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떡케이크 만들기였다. 

입사 100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동화인이 된 것

을 축하하는 의미로 마련된 시간이다. 난생처음 

떡을 만들어본다는 사원들의 얼굴에는 설렌 

표정이 역력했다. 직접 쌀가루를 반죽하고 모양

을 만드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과정에  강의

실이 금세 왁자지껄해졌다. 정성 들여 완성한 

떡시트에 데코파우더로 ‘크리스마스’ 글자와 

자랑스러운 동화 로고를 살짝 뿌리니 금세 

떡케이크가 완성되었다. 입사 100일을 축하하

는 떡케이크를 완성하며, 이제 정말 ‘동화인’이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경력사원

들. 이들 모두가 케이크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동화’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겼을 터, 이곳에서 

원하는 꿈을 꼭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The training was aimed at educating the 

new employees about Dongwha’s busi-

ness activities and core values, and fos-

tering their sense of pride as Dongwha 

employees. In the morning the trainees 

learned about Dongwha’s business ar-

eas,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ore values. It was a brief session but 

their desire to learn and accomplish new 

things was stronger than ever. 

The highlight of the training was rice cake 

making to mark the 100th day of their 

employment and congratulate them on 

the Dongwha family. Everyone looked ex-

shaped it into a cake. They looked a bit 

-

came warm and friendly in no time. They 

decorated the cake with letters reading 

“Christmas” and the Dongwha logo. 

The training marked a fresh start in the 

lives of these experienced employees. 

We wish them to achieve their dreams as 

Dongwha’s valuable employee. 

동화와 함께한 100일과 가족들과 함께할 

성탄절을 생각하며 만들어 본 떡케이크

Rice cake made with beloved family to 
celebrate Christmas and 100 days in 
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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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교육현장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동화인’으로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던 지난 12월,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교육 현장을 찾았다. 동화의 프레쉬맨,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맹렬한 추위도 가시게 할 만큼 뜨거웠다. 

Last December, when the weather in Korea was unusually freezing, Dongwha’s new employees 
who joined the company in the second half of 2013 received training. 

But even the cold weather was unable to curb their enthusiasm. 

Discovering our potential 
Training for New Employees

동화리더십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팀워크 활동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를 

배우고, 동화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동기들 간에 결속을 다지고 커뮤니케이션하

는 방식을 익히는 팀빌딩 시간! 신입사원들은 

자기소개 시간에는 개성과 재치가 넘치는 새내기

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공통점 찾기 시간

에는 대화와 관찰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은근한 

동기애를 키워 나갔다. 

오후에는 이들의 미래 터전이 될 동화에 대한 이해

를 돕는 수업이 이어졌다. 동화의 역사와 사업 현황 

등 동화 전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핵심가치를 

마음 깊이 새기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의 교육 과정을 통해 공채 25기 신입사원들의 

가슴속에는 동료애와 애사심이 한 뼘 이상 자라지 

않았을까. 부디 신입사원 모두 밑동이 굵고 뿌리가 

깊은 동화의 나무로 자라나길 응원한다. 
Through teamwork activities they learned 

how to place priority on “us” rather than 

“me” and what qualities Dongwha employ-

ees must possess. First off, they received 

training in “team building” to bolster their 

solidarity and help them learn how to com-

municate. The rookie employees introduced 

themselves in their unique ways, showing 

off their individualities and wits. They also 

-

er through conversation and observation. 

Later in the afternoon they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their company, its business ar-

eas and core values. 

We wish them to grow into Dongwha’s reli-

able trees with strong roots. 

신입사원 모두 
동화의 나무로 

자라나길 응원한다.

(좌측부터) DMH 할리미, 동화기업 경영관리팀 조종빈, 

동화기업 ERP팀 김창훈, 대성목재 시설지원2팀 강석영,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정성구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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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이와 태훈이의 난생처음 케이크

아빠 엄마 손을 꼭 잡고 베이커리로 들어서는 8살 

우진이와 4살 태훈이 남매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다. 

제 손으로 케이크를 만든다는 이야기에 잔뜩 기대를 한 

모양이다. 착착 야무지게 겉옷을 벗어놓고 구석 구석 

손을 씻은 아이들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앉는다. 

“오늘 만들 케이크는 바닐라 시폰 케이크예요”라는 

파티셰의 말에 금세 얼굴에 솜사탕 같은 미소가 

사르르 번졌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우진이는 제 그림

솜씨를 뽐내고 싶어 신이 났고, 태훈이는 아빠 회사 

사보에 얼굴이 나온다니 이발까지 하고 온 참이다. 

그렇게 기대에 부푼 네 가족의 케이크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들어볼래? 엄마와 아빠의 러브스토리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달걀 노른자에 

설탕을 섞어 휘핑크림을 만드는 일. 신중히 반죽을 젓는 

가족의 모습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절로 흐른다. 궁합도 

안 본다는 네 살 차이 부부 엠파크 자산관리팀 이길재 

사우와 아내 이윤경 씨. 두 사람은 대학생 시절 만나 

장장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캠퍼스 커플이다.

“사귄 지 6개월 만에 제가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

어요. 남들은 금방 헤어질 줄 알았겠지만, 우리는 편지

를 주고 받으며 더욱 사랑이 깊어진 시간이었죠.”

1년이나 훌쩍 외국으로 떠난 이길재 사우의 어떤 면이 

좋아 기다렸냐는 물음에, 아내 이윤경 씨는 자상하고 

섬세한 성격을 꼽으며 수줍게 웃었다. 아이들의 사소한 

물음 하나에도 정성껏 대답해주며 옆에서 챙기는 가정

Eight-year-old Woo-jin and four-year-old 

Tae-hoon looked excited when they entered 

the bakery holding their parents’ hands. 

They were excited at the idea of making 

their own cake. They took off their coats and 

washed their hands carefully. They then sat 

at the table side and side. “Today we’re go-

ing to make vanilla chiffon cakes.” said the 

patisserie. A bright smile spread over the 

children’s faces. Woo-jin, who wants to be 

an artist, was eager to show off her drawing 

skills, while Tae-hoon got a nice haircut be-

cause his photo was to appear in his dad’s 

company journal. The four members of this 

loving family began to make their one-of-a-

kind cakes.

yolks with sugar to make whipped cream. 

The entire family looks determined to make 

a good cake. Lee Kil-jae from M-Park’s As-

set Management Team and his wife, Lee 

Yun-kyung, have a four-year age difference, 

which is considered ideal for spouses in Ko-

rea. The two met while in college and dat-

ed for six years before tying the knot. “Six 

months after we met I went to Japan to re-

ceive training. People thought we would 

break up soon, but we maintained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which made us fall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기분을 들게 하는 마법 같은 날이다. 

아이처럼 즐겁게 그날을 기다리며 이길재 사우 가족이 

달콤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에 도전했다.

Christmas is like a magic day that makes everyone happy regardless of age. 
Both children and adults wait for Christmas with excitement. Lee Kil-jae and his 
family made a Christmas cake to celebrate the holiday season.

이길재 사우 가족의 

달콤한 메리 크리스마스! Sweet Christmas of Hi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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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 엄마와 세심한 아빠, 
귀엽고 발랄한 아이들의 모습이 
조화로운 가정이었다. 

이들 가족에게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재잘재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휘핑크림에 밀가루와 

아몬드파우더 등을 넣어 완성된 반죽을 틀에 부어 

익혔다. 생크림과 설탕을 10:1 비율로 섞은 샹티크림

으로 시폰 빵 위를 장식하면 케이크가 완성! 

우진이와 태훈이가 작은 손으로 케이크 위에 조심스레 

트리를 세우고 초콜릿과 딸기맛 가루를 솔솔솔 뿌린다. 

하얀 설원 위에 우뚝 선 트리와 장식들을 보니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가 새삼스레 실감이 된다. 

“이거 먹어봐도 돼요?”, “잠깐, 내 건 할머니 갖다 드리

고, 누나 케이크를 먹자!”

완성된 케이크를 감상할 틈도 없이 우진이와 태훈이는 

맛을 보겠다며 아우성이다. 서로 크림을 얼굴에 묻히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졌다.

“잠깐이나마 짬을 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

했습니다. 우진이와 태훈이에게도 오늘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1년 입사해 올해 꼭 13번째 겨울을 동화와 함께 

맞은 이길재 사우와 그 가족들.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 겨울과 크리스마스도 이들 가족에게 넘치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서로에게 케이크를 권하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에 지켜보는 이까지 입안이 

달콤한 행복한 오후였다. 

적인 모습의 사우를 보니 과연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다. 

“대전에 계시던 부모님이 저희 육아를 돕기 위해 

인천에 올라와 함께 살고 계세요. 시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일 하며 애들 키우랴, 

살림 하랴. 아내가 고생이 많죠. 일상에, 아이들에 

치여 좋아하는 뮤지컬 한 번 보기도 힘들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이길재 사우. 

오늘 이 자리도 아이들뿐 아니라 아내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신청했다고.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애틋한 부부의 

모습에 괜히 질투가 날 지경이다. 

While we were chatting, the family made the 

cake batter by mixing the whipped cream 

-

to a mold. Then they decorated the cake 

with cream made of heavy cream and sug-

ar, and the cakes were ready! Woo-jin and 

Tae-hoon placed a small Christmas tree on 

top of the cake and sprinkled chocolate and 

strawberry powder. The tree surrounded by 

snow and decorations added more excite-

ment to the holiday mood.

“Can I try it?”, “Hold on, I’ll give mine to 

Grandma, so let’s eat yours!” Woo-jin and 

Tae-hoon couldn’t wait to try their cakes. 

They had much fun smearing cream on 

each other’s faces. “Today we had great 

fun together. I hope it was unforgettable 

for Woo-jin and Tae-hoon, too.” Lee Kil-jae 

joined Dongwha in 2001. We wish him and 

his family love and happiness during the 

holiday season. 

in love with each other even more.” On the 

question what made her wait for Kil-jae for 

one year, his wife said that it was his caring 

and meticulous personality. In fact, Kil-jae 

patiently answers all of his children’s ques-

tions and takes good care of them. His wife 

made the right choice indeed.

“My parents moved from Daejeon to 

Incheon to help us raise our kids. So we live 

together now. Living with parents-in-law is 

not easy for women, but my wife does her 

best to do her work, raise our kids and do 

the housework. She’s so busy she doesn’t 

have time to see her favorite musical.” Lee’s 

wife works as a high school teacher. Lee al-

ways feels sorry to her. He applied for this 

cake-making event not only to make his 

children happy but his wife as well. This 

couple looks strongly in love even after ten 

years of being marri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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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D

A mind map is a tool for outlining our thoughts, 

which combine our sense and sensibility 

regulated by the right and left hemispheres of 

the brain.

Dongwha members outlined their thoughts to 

promote communication within the compa-

yet they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ensuring 

smooth communication.

좌뇌와 우뇌, 이성과 감성의 조합으로 탄생한 

생각정리, 사고발상의 툴 “마인드 맵”!  

이 마인드 맵을 통해 이야기 동화인들의 

“소통”에 대한  듣고 말하고 느끼는 “오감소통”  

단순하게 보이지만 동화의 소통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들의 발견! 

수많았던 소통 의견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하리라  판단되는 동화의 Insight D! 

Our 
Communication

동화인들의 
소통을 그리다

마인드 맵으로 그린 동화인의 오감소통 
Dongwha’s Communication with Five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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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소통하기

사무실에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상대방 눈을 보고 대화하기 

양질의 도서 읽기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기 

Communicating with the Eyes

Making eye contact when talking to others
Reading good books

귀로 소통하기

귀로 소통하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듣기 

말하는 것보다 듣는 문화 만들기 

뒷담화 보다는 진취적인 이야기들 듣기  

Communicating with the Ears 
Hearing positive things

Listening more than speaking
Listening to candid conversations instead 
of things said behind other people’s backs  

온몸으로 소통하기

함께 봉사활동 하며 고마움 느껴보기 

손에 손잡고 교육으로 소통으로 소통캠프로~

Communicating with the Body
Helping the needy and feeling grateful 

Learning together 

코로 소통하기

커피 향과 함께하는 Coffee Break Time 가지기 

향기나는 사무실과 식당을 원해요~ 

Communicating with the Nose
Taking coffee breaks

입으로 소통하기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하기의 습관 

다른 팀 직원들과의 식사 

맛있는 먹을거리를 함께하는 입으로의 소통 

Communicating with the Mouth
Complimenting others 

Having meals with members of other teams
Sharing delicious things 



Life & Culture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즐거운 일터를 만든다면 일과 생

활의 조화로움 속에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If we take pride in what we do and truly enjoy it, we 
can live and work happ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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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유친

유서 깊은 남도의 땅 전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의 도시답게 비빔밥부터 영화제까지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곳이지만, 서울과 먼 거리 탓인지 의외로 가본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 글로만 전주를 배웠다는 동화인 4명이 난생처음 전주 땅을 밟았다.

Jeonju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has a long history and is famous for its 
delicious bibimbap. The city also offers much to see and try, but few people visit it 
because it is far from Seoul. Fou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visited Jeonju 

역사가 흐르는 땅 
전주로 떠난
그녀들의 우정 여행

Four Women’s Trip 
to Historic City of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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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예로구나! 전주!

“안녕하세요!” 앞다투어 인사를 하는 얼굴들이 앳되다.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여쁜 모습을 칭찬하니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마저 귀엽다. 오늘 전주를 

함께 여행할 박혜영, 박민지, 김영민, 이유진 사우의 이야기다. 고교 동창으로 시작해 

회사 동료가 된 지금까지 단짝이라는 네 사우는 처음 밟아보는 전주 땅에 벌써 감격한 

얼굴이다. 서로의 팔짱을 단단히 끼고 배부터 채우러 가는 발걸음이 보무도 당당하다. 

“여기가 SBS <런닝맨> 촬영을 했던 그 집이래!” “그래, 저기 사진도 붙어있네.”

처음 이들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전주비빔밥’의 원조로 통하는 ‘성미당’. 각자 커다란 

비빔밥 그릇 하나씩을 앞에 두고 수저를 든 모습이 제법 비장하다. 슥슥 밥을 비비려니 

이미 빨갛게 비벼져 나온 것이 신기한지 서로의 밥그릇을 넘겨 보기도 한다. 야무지게 밥을 

비벼 먹는 모습을 보니 비빔밥의 고향 전주에 도착했음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훔쳐라

“여기, 나 책에서 봤어!” “와, 가게 이름이 다 재밌어.” “우리 저기서 사진 찍자!”

남부시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건물 2층에 꾸며진 청년몰에 들어서자 사우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전주의 젊은 청년들이 남부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묘책으로 형성한 

청년몰은 개성 넘치는 점포명과 재치 있는 디자인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

가 된 곳. 각자가 흩어져 넓지 않은 청년몰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이내 사진을 

찍고, 벽에 메모를 남기고, 기념품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들 

같이 발랄하다. 

한옥마을에서 우정으로 힐링!

다음 코스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토요일이라 벌써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용케도 서로를 놓치지 않고 네 사우는 경기전과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살폈다. 

조선시대 어진을 직접 보고, 왕실 의복도 입어보고, 곳곳에서 조선 전통 놀이와 생활상을 

구경하고 체험하는 사우들의 얼굴에 어느덧 아이 같은 장난스러움은 가시고 진지한 

표정이 자리잡았다. 마지막 여행지인 ‘전동성당’에서 헤어지기 전, 빠르게 흘러간 하루의 

소감을 묻자 네 사람 모두 색다른 여행에 느낀 것이 많은 얼굴이다. 

“이런 게 진짜 힐링여행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오늘 같은 하루! 

앞으로 더 알찬 여행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와 전통, 맛의 고장 전주가 네 사우의 우정으로 더욱 꽉 찬 하루였다. 

The four decided to check out Nambu Market. They headed to a store on the 

second level of a building hidden deep in the market. As soon as they entered 

it, their voices became louder with excitement. This uniquely designed place 

was set up by young  Jeonju residents in a bid to help the market regain its 

vitality. Now it’s a must-see for tourists. The four explored every spot of the 

place, took pictures, left messages on the wall and bought souvenirs. They 

Next the four headed to Gyeonggijeon Shrine, where King Taejo is buried. 

The place was packed with tourists. The four women toured the shrine and a village 

of traditional-style houses called “hanok”. They saw the portraits of Joseon kings, 

tried on royal costumes, played traditional games and saw how their ancestors lived 

they had had a quite special and delightful trip. 

“We healed mentally. After spending a day with my friends in such a meaningful way 

I want to travel with them again in the future.” 

Thanks to their strong friendship, the four women’s trip to Jeonju, the city of historic 

relics, traditions and culinary delights, was full of unforgettable impressions. 

The four young women from the Dongwha family looked like excited high school stu-

dents and laughed cutely when they heard the compliment. They are Park Hye-young, 

Park Min-ji, Kim Young-min and Lee Yoo-jin. They went to high school together and now 

they are coworkers. The moment they arrived in Jeonju, they were impressed by its beau-

rant called Seongmidang, which is famous for its bibimbap. They were amazed to see that 

their bibimbap was already mixed with the spicy sauce for them.  Eating bibimbap, the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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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장성동 사우. 그의 사진에서 왜 생동감이 느껴지는지 단번에 

알 것 같았다. 그의 반짝이는 눈빛과 열정이 사진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었다.

큰 아이 돌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사진에 눈을 뜨게 된 장성동 사우는 2008년 LA 

국제사진공모전 입선 후, 본격적으로 오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Chang Sung-dong has a beautiful smile. It doesn’t take long to understand 

why all of his pictures look so vivacious because of the shine in his eyes and 

his passion.

International Photographic Salon of LA and ever since then has been capturing 

the images of unique landscapes with his camera.

동화기업 보드연구팀 장성동 사우

삶과 세상, 
그리고 
뜨거운 숨을 담다

Life, World and Passion

 
Jang Sung-dong, Board Research Team, 
Dongwha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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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곳으로 촬영을 떠나지만 특히 장성동 사우가 애정을 갖는 곳

은 동티벳의 야칭불학원, 오명불학원이다. 티베트 승려들의 수행처인 이곳의 자연스러움을 

촬영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고, 다음 해에 다시 방문해 인화한 사진과 그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갖다 주다 보니 이젠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일 년에 한 번, 12일 정도를 지칠 때까지 걷고 걸으며 오지 촬영에 온 힘을 쏟는다. 

볼거리도, 찍을 거리도 많은 세상인데 왜 하필 그곳일까.

“오지는 살아있으니까요. 그곳엔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거든요.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 진정한 자연스러움이 나타날 때 편안한 사진이 나오죠.”

He has visited various parts of the globe including Mongolia, India and Afri-

ca to take photos. The places that hold a special spot in his heart are the Bud-

dhist institutes in East Tibet. He lived there along with the monks to take the pho-

tos of naturalness. The following year he visited them again to present them with 

the photos and daily necessities. They are now like family to him. Every year he 

spends about 12 days taking the photographs of remote regions until he be-

beautiful and fun places in the world. But the answer is simple - the back country 

is always alive and pristine. Its untouched beauty and genuine naturalness look 

incredibly peaceful in photographs.

남들이 봤을 때 편안한 사진, 본인 마음에 드는 사진이 곧 ‘좋은 사진’이라는 

장성동 사우. 결국, 오지에서 담은 청명함과 자연스러움이 그에게 ‘좋은 

사진’을 선사하는 것이리라. 

사진을 생활의 활력으로 삼고 있는 장성동 사우가 이렇듯 자유롭게 카메라

에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내의 넓은 이해심 덕분이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남편이 오랜 기간 집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힘들 

텐데, 이해하고 오히려 응원해줘서 항상 고맙죠.” 

장성동 사우는 동화기업 보드연구팀에서 사전테스트를 마친 새 제품의 최종 

확인 작업을 맡고 있다. 사진을 찍는 것만큼 일하는 것도 늘 재미있다고 

말하는 그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진다. ‘행복이 꿈꾸는 행복’을 신조로 

마음에 품고 사는 장성동 사우의 사랑과 행복이 그의 가족에게도, 동화의 

가족과 지구 곳곳의 가족에게도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

Jang Sung-dong says that to him a good 

photograph is the one that makes peo-

ple feel comfortable and that he personal-

ly likes. In other words, the pictures of clean 

and natural back country are the good ones. 

enjoy his hobby thanks to his wife’s understanding. 

“If the husband is absent from home for a long time, it’s 

hard for the wife to take care of the kids on her own. But 

my wife understands me and even supports my hobby. 

I’m very thankful to her.” 

says Chang. At Dongwha Enterprise, Chang is in charge 

preliminary tests. 

He says smilingly that he truly loves his job.

He knows better than anyone what “happiness dreamed 

by happiness” means. We hope that this man’s happiness will 

spread not only to his family, but also to the Dongwha family and 

to families all ove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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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대성목재 산악회,한라산을 품다 
가을이 슬쩍 이 땅을 떠나갈 무렵, 대성목재 산악회 회원들이 제주도를 찾았다. 

한라산에서 사려니숲까지, 함께 내딛는 첫 발걸음인 만큼 기운 넘치고 시끌벅적했던 

제주에서의 1박 2일을 산악대장 최운진 사우의 후기로 들어보자. 

Daesung Wood 
Mountain-climbing 
Club

 Conquering Mount Halla 

Just when autumn was about to give way to the 
winter, members of Daesung Wood’s mountain-
climbing club visited Jeju Island. The club leader, 
Choi Un-jin, shared with us the accounts of the 
exciting two-day-one-night trip. 

가을비 내리는 11월의 이른 아침, 가족을 포함한 대성목재 산악회원

17명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산악회가 결성되고 나서는 첫 산행이건

만, 며칠 전부터 그치지 않는 비에 회원 모두가 출발 전날까지 한라산 

등반이 가능할까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을

맞이하는 제주공항의 하늘은 말갛게 개어 있었다. 깨끗하게 씻긴 

얼굴로 자신들을 마주하는 제주도를 만끽할 시간. 두 대의 렌터카에 

몸을 싣고 한라산을 향해  출발하는 이들의 마음은 벌써 백록담에 

닿아있는 듯했다. 

On a rainy November morning 17 members of the Dae-

sung Wood mountain-climbing club and their families arrived 

set up. Everybody was worried if we would be able to as-

cend Mount Halla as the rain had continued for days. But the 

weather in Jeju on the day of our arrival was perfect. Jeju Is-

land was welcoming us with a clean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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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가뿐한 얼굴의 산악회원들과 함께 사려니숲길을 향했다. 이전부터 

한 번 와보고 싶어 벼르던 곳인데, 다행히 사전예약 없이도 입장이 가능해 동료들과 

슬슬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일하게 아들을 데리고 와 살뜰하게 보살피는 윤병현 사우의 모습에 다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산책을 마치고 간 곳은 서귀포의 먹자골목. 택시기사님의 추천 덕분에 

맛 좋고 양 많은 제주오겹살로 든든하게 속을 채웠다. 다시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쇠소깍에 들렀다. ‘소가 누워있는 모습의 연못’이란 뜻의 쇠소깍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 그런지 물이 더욱 맑고 투명해 보였다. 

이제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성목재 산악회라

는 이름으로 처음 온 산행이라 더욱 즐겁고 뜻깊은 1박 2일이었다. ‘등산은 길이 끝나

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처럼, 첫 산행을 마쳤지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산을 통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대성목재 산악회의 다음 산행이 더욱 기다려진다. 

There were puddles and piles of leaves everywhere. If we visited the 

mountain earlier and if it hadn’t rained so much, we could have seen its 

beautiful foliage. But we were thankful that at least it had stopped raining 

and we were able to climb the mountain as planned. 

The closer we got to Lake Baeknokdam, the stronger the wind blew. 

Some of our members even gave up, as the wind was hard to endure 

even for grownup men. But we gathered all our strength and managed to 

take our pictures all together in front of Baeknokdam, which is the high-

light of Mount Halla. Unfortunately we didn’t stay there long because of 

the gusty winds, but we hope to visit it again someday.

The way down was a streak of ordeals. After many twists and turns 

we arrived at Gwaneum Temple.

산에 오르는 동안 곳곳에서 물웅덩이와 수북하게 떨어진 단풍잎을 볼 수 있었다. 

조금 일찍 왔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한라산의 화려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비가 그쳐 계획대로 산을 오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록담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셌다. 성인 남자가 

혼자 제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아예 정상에 오르는 걸 포기한 회원이 나올 정도였다.  

가까스로 모여 기념촬영 한 방! 그토록 어렵게 오른 백록담인데, 바람이 거세어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하산할 채비를 했다.   

내려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간신히 무리의 꼴찌로 관음사 지구안내소에 

도착했다.

The next day, feeling refreshed, we visited the Saryeoni Woods. 

I always wanted to visit this beautiful place. Luckily we could enter the 

woods without making reservations. While strolling in the woods, 

we chatted about all kinds of things. Everyone was impressed to see 

Yoon Byung-heon taking good care of his son. He was the only one who 

had brought his son to Jeju. After our stroll we decided to check out an 

alley of restaurants in Seogwuipo City. 

the best restaurants in the city. We decided 

On the way to the airport we stopped by the 

famous Soesokkak Estuary. Its name means 

“a cow lying in a pond”. The water here is 

strikingly clean because this is where the 

It is already time to go back to Seoul. Even 

though it was a short trip, we had great fun 

together. As the saying goes, “Mountain-

climbing begins where the road ends.” 

beginning. We look forward to our next trip 

together. 



우리 사보 그린동화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Green Dongwha is 
nourished 
by your love.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

요. 또 내가 겪은 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

다립니다.

여러분도 사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동화에서는 사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이벤트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동화인 및 동화가족은 사보지기의 이메일로 신청해 주

세요. 팀 혹은 가족 단위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동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Green Dongwha’ is about you.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ies with other Dongwha mem-

bers or post your photographs,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Dongwha’s representative stores are als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 are ready 

to listen to your feedback. If you have any stories to share with us or want to recommend any 

We ask for your participation.

Become a part of Green Dongwha! Green Dongwha has various events in store for Dongwha 

employees. If you are interested in taking part in the events mentioned above, please send an 

e-mail to Green Dongwha. We will be looking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DONGWHA
그린동화

C o n t a c t  U s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화기업 채용교육팀 문성연 대리 / 권혜림 사원

TEL 02.2122.0515  E-mail msy@dongwha-mh.com


